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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파업, 여수 석유화학 이미지 추락
여수경영인협의회, 지역경제 피폐 우려 … 노사분규 다발지역 인식 각성 

LG-Caltex정유 등 전남 여수산단 소재 석유화학기업 6-7사 노조가 5조3교대 근무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

직화 등을 요구하며 7월14일부터 파업할 예정인 가운데 여수지역 중소기업인들로 구성된 여수경영인협의회가 

7월13일 여수산업단지 입주기업 노조의 파업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경영인협의회는 호소문에서 “영세업자들은 40% 이상의 매출 감소로 빈사 상태에 있으며 택시운전사들

은 월 수입이 60만원에도 미달하고 수산업은 사양화돼 가는 실정에서 주요 공장이 조업을 중단한다면 지역경

제가 더욱 피폐해 질 수밖에 없다”며 공동파업 자제를 요구했다.

또 “여수는 노사분규 다발지역, 강성노조로 인한 신규투자 기피지역으로 잘못 알려져 신규공장 입주기피로 

고용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니 입주기업들이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수경영인협희회는 이어 “지역사회는 산단기업 보호, 기업은 지역친화 노력, 노조는 강성 이미지 탈피 및 

신규투자 가능한 유연한 노동운동 등으로 화합과 상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준안(진성엔지니어링 대표) 협의회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파업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빈사상태로 몰아 

갈 수 있는데도 모든 기관․단체에서 침묵하고 있어 우리라도 나서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문을 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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